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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서점, 문구점으로 전락…지자체 지원 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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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의 지역서점들이 책보다는 학용품 등 문구류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

11일 시에 따르면 군·구 단위 지역서점 현황조사를 한 결과, 인천 지역서점 95곳 중 서적 매출액이 총 매출의 50%를 넘는 곳은 55곳(5

7.8%)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. 나머지 40곳 중 37곳은 문구류 판매에 의존하고 있으며 2곳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.

부평구의 A서점은 최근 서적의 절반 이상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문구류를 배치했다. 서적 판매만으론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

문이다. 현재 이 서점의 서적 매출은 20%일뿐, 나머지 80%는 문구류 매출이다.

인근에서 25년간 자리를 지켜온 B서점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. 팔리지 않는 서적 대신 담배와 체육복, 문구류 등을 들여 서적류가 차지

하는 공간은 22%에 불과하다. 서구의 한 서점은 분식점을 같이 운영하다 결국 최근 폐업했다.

서점주들은 서적 판매 부진 원인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온라인 시장 확대를 꼽는다. 서점의 주 고객층인 학생이 줄어든 데다 젊은 층이

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발길이 끊긴 것이다. 특히 온라인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 서점마다 10% 가량 할인해 서적을 판매

하다 보니 순이익이 적다.

이 때문에 서점주에게 문구류 판매 등은 서점의 문을 닫지 않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. 원가율이 75%에 달하는 서적과 달리 문구류는

50% 수준으로 이윤이 크다보니 조금만 팔아도 더 큰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. 게다가 서적류는 방학, 시험기간 등에는 상대적으

로 매출이 떨어지지만, 문구류는 꾸준히 팔리는 덕분에 서점의 구멍난 재정을 채워주고 있다.

이문학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“일본에서 지자체가 경영난을 겪던 지역서점에 특색을 부여해 살린 사례가 있다”고 했다. 이

어 “서점에서 다른 품목을 함께 취급하는 것을 새로운 트렌드로 봐야한다”며 “지자체 차원에서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

시급하다”고 했다.

시 관계자는 “지역별로 서점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, 다음달부터는 현장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”며 “지역서점 기반의 작가 전시

회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 중”이라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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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일 인천 부평구의 한 지역서점에서 서점주가 각종 문구류 뒤에 있는 책장에서 도서를 정리하고 있다./조윤진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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